
 
 
 
 
 
 
 
 

 

 

 

레이 존스 목사 

골로새서 1:18–20  

 

대림절은 교회력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기입니다. 4주 동안 기대에 차 성탄을 준비하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제 

신앙을 형성해 왔습니다 신앙 초기에 비해 복음에 대한 이해가 훨씬 더 넓어졌지만, 예수님과 그리스도의 몸은 제 

신앙의 확고한 기초입니다. 그리고 희망은 제 삶의 원동력이자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희망은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게 하고 목적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는 희망을 볼 수 없지만, 매일 매일 사랑의 방식으로 살도록 부름받은 예수님의 제자로 양성되는 과정을 통해 

희망은 우리 내면 깊숙이 자라납니다. 이번 대림절에 우리는 아름답지만 상처입은 세상 속에 치유하는 하느님의 

사랑이 성육신하여 오신 것을 축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기다립니다.  

저는 리처드 로어가 희망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이미지가 마음에 듭니다. 그는 희망을 그리스도의 몸을 찾는 수중 

음파 탐지기라고 설명합니다. 수중 음파 탐지기가 물속에서 물체를 감지하는 시스템인 것처럼, 희망은 탐욕, 폭력, 

불의, 두려움, 증오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감지하는 방법입니다. 희망을 통해 우리는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리고 이러한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며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약속에 근거합니다. 이번 대림절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춰집니다. 우리는 

아름답고도 두려운 세상에서 복음의 음파 탐지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척박한 곳에서 계속해서 

생명을 불러일으키고 계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대림절에 제가 하는 훈련 중 하나는 성경을 통해 희망을 만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8~20절은 제가 대림절 기간 

동안 반복해서 읽는 구절인데, 그 이유는 제가 지금 어떤 기분과 행동을 하고 있든 상관없이 부름 받은 삶을 분명하게 

상기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상실감과 고통의 시기에, 다음 단계가 보이지 않거나 좋은 소식이 잘 들리지 않을 

때 저는 이 성구를 찾습니다. 저는  유진 피터슨이 의역한 골로새서 구절을 좋아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으뜸이셨고, 부활 행진을 이끄셨으며, 마지막에도 으뜸이 되십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마지막까지 

계시며, 만물과 모든 사람들보다 뛰어나십니다. 그분은 너무 넓으시고 광대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그분 안에서 

적절한 자리를 차지하여도 넉넉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물, 동물과 원자 등 우주의 모든 부서지고 어긋난 

희망 

 

사순절 묵상집 



조각들이 제대로 고정되고 활기찬 조화를 이루게 된 것은 모두 그분의 죽으심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덕분입니다. (골로새서 1:18-20, 메시지 성경) 

대림절의 준비는 언제나 크리스마스 이브의 빛과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희망의 음파 탐지기는 "기쁨의 소리를 

반복"합니다. 

 


